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define the concept of parental happiness and to identify 

the component factors from the perspective that parents were interacting with their children and 

supporting children's growth, development and at the same time, parents are developing on their 

own happiness. Therefore, the concept and component factors were derived by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related to parental happiness, and the content validity of the concept and 

component factors was verified by experts. The total number of exper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was 12 with 9 professionals related to pedagogy and 3 parent education expert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rent happiness was defined as being a parent, parents have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raising children, can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families 

such as their children and spouses, and feel that they were growing up with developmental 

interaction with their children. Second, the components of parent happiness were divided into 

existence, relationship, and growth and sub-variables for each were derived. The sub-variables of 

the existing domain included health, economic power, sociocultural environment, and appearance 

identity. The sub-variables of the relationship domain consisted of child, spouse, and parent 

relationships, other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Sub-variables of the growth domain consisted 

of efficacy, positive emotion, self-growth, independence, rest and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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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라는 존재로서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면서 자신도 발달하고 있다는 관

점에서 부모 행복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구성요인을 밝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모 행복감과 관련

된 선행연구와 문헌을 고찰하여 개념과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전문가에 의해 개념과 구성요인에 대

한 내용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교육학 관련 교수 9명과 부모 교육

전문가 3명으로 총 12명이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부모 행복감이란‘부모라는 존재로서 자

녀양육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고, 자녀, 배우자 등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

도 자녀와 발달적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해간다고 느끼는 것이다’라고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

였다. 둘째로 부모 행복감의 구성영역을 존재, 관계, 성장의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별 구성

요인을 도출하였다. 존재영역에서는 건강, 경제력, 사회·문화적 환경, 외모 정체감을 구성요인으로, 

관계영역에서는 자녀 관계, 배우자 관계, 부모 관계, 타인 관계, 사회적 지지를 구성요인으로, 성장

영역에서는 효능감, 긍정적 정서, 자기성장, 자립성, 여유·여가를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주요어 : 부모 행복감, 존재·관계·성장 이론, 전문가 내용타당도, 발달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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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행복은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이며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이다. 인간의 공통적인 인간 삶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가치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시하게 되

었고 행복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Hwang, 201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19)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

면 모든 연령대에서 행복을 연상시키는 단어로 ‘가족’, ‘건강’이 가장 먼저 제시되었

다. Cho(2018)는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에서 행복감과 가족관계 간의 상관관계가 상위권의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인들은 가족이라는 환경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가족 구성

원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원활한 관계를 통해 행복감을 느낀다(Koo & Kim, 2000). 또한, 부모

와 긍정적인 애착형성 관계를 가진 유아는 행복함을 느끼며, 부모가 행복할수록 그들의 자

녀인 유아도 더 행복함을 느낀다(Yi, 2015). 이와 같이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Kim & Han, 2006). 아동기의 행복감은 성인기와 노년기에 이르

기까지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부모의 행복감과 직결되는 요인이다. 따라서 부

모의 행복감은 가족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Lee, 

2016). 

행복에 관한 연구는 1960년에 사회과학 학자들이 사회경제적 수준, 인종, 교육 수준, 연령, 

성 등의 요인들과 행복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Campbell et al., 1976). 그

리고 그 이후에도 행복이라는 구성의 결정요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인구 사회학적 특징에 관

한 관심에 따라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Andrews & Withey, 1976; Cho, 1995; Veenhoven, 

1991). 또한,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개인이 지닌 어떤 심리적 요인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소를 성취, 자기수용능력, 긍정적 대

인관계, 경제력, 자기수용과 가족정체성 등으로 본 연구도 있다(Kim et al., 2003; Ryff, 

1989). Choi(1995)는 행복감이 높은 사람이 욕구충족 수준과 창의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

였으며,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존중감이 높고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했다(kook, 2001; Liu & Cho, 2020; Myers & Diener, 1995). 행복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

고 그에 대한 요인을 찾는 연구는 진행되어왔지만, 가족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

한 영향력을 보이는 부모 행복감의 구성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부모 행복감을 주제로 진행된 선행연구의 경향을 분석해보면, 어머니의 행복감 또는 아버

지의 행복감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복감에 대한 정서 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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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다(Kim & Kim, 2010; Kim & Kim, 2014; Kim, 2015; Lee, 2017). 어머니의 행복감이 높

을수록 자녀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관적인 기

준을 가지고 합리적인 양육태도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행복감이 낮을

수록 자녀를 지도할 때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한다고 하였다(Kim & Kim, 2014). Kim(2010)

은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녀의 긍정적 정서 행동과는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았다. 어머니가 

행복할수록 자녀는 긍정적인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Kim, M. K. (2016).

은 자녀와 아버지의 친밀하고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유아의 행동조절 및 사회성 발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자녀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과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모 행복감과 자녀 행복감 간의 정적 상관

관계가 있으며, 부모 역할에 충실한 부모의 행복감은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S. M. Kim, 2013; Song, 2013). 

최근 해외에서 수행된 부모의 행복에 관한 연구(Feredoonni et al., 2020)에서 부모-자녀관

계에서 부모는 행복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같이 지속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행복감과 자녀와의 관계의 행복감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

행되어왔으며 부모의 행복감은 자녀의 행복감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도 밝

혀졌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행복감에 대한 개념 및 정의가 매우 다양하고,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였으며, 부모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한 구성요인도 연구마다 달랐다. 이같이 

부모 행복감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일관성 있는 준거를 제시하기가 어렵고 일반화의 한

계도 보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부모가 느끼는 행복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주로 해외에서 

개발된 검사를 번역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가정은 그 나라의 상황과 문화가 반영된 주요 환

경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가정의 특성을 반영하고, 우리나라 부모들의 행복감이 

무엇이며 구성요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외에서 개발된 행복감 측정 척도는 주관적 안녕감 척도(Diener, 1984), 삶의 만족도 척

도(Diner et al., 1985), 심리적 안녕감 척도(Ryff, 1989), 옥스퍼드 행복질문지(Hills & Argyle, 

2002) 등이 있다. 주관적 안녕감 척도인 SWBS(Subjective well-being scale)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였는데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요소를 포함한 척

도를 지적하고 행복의 주관적인 요소를 강조하였다(Diener, 1984). 또한, 삶의 만족도 척도로 

SWLS(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총체적인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척도이다(Diner et al., 1985). Ryff(1989)는 자기

수용, 긍정적 인간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율성, 환경통제력의 6가지 요소를 포함하

여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 PWBS)척도를 개발하였다. 이같이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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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거나 연구된 행복감 측정도구는 해외 연구자들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므로, 한국의 부

모 행복감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Lee & Suh, 2009; Sung, 2007). 행복을 생각하는데 

있어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존재하며 언어, 문화, 사고방식에 따라 행복에 관한 관점의 차이

가 있으므로(Oishi et al., 2013), 행복감을 측정하는 도구도 문화와 언어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집단주의적 한국 문화에서의 부모 행복감은 개인주의적 서양 문화와 달라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관계 의존성과 역동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Markus & 

Kitayama, 1991).

행복감 측정도구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접근

을 통해 개발된 한국 성인 삶의 척도(Happy Life Scale) 연구가 있다(Kim et al., 2003). 유아

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발달 단계별로 행복감 측정도구를 주로 연구하였으며, 유아의 행복

감 척도를 부모나 교사가 측정하는 연구(Lee, 2016; Lee & Kim, 2020), 유아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를 개발한 연구(Chung,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플로시 척도를 개

발한 연구(Kim, 2017) 등이 있다. Hyun(2011)은 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척도를 개발하였고, 

Shin(2007)과 Lee, S. Y. (2010)는 대학생의 행복 척도를 연구하였으며, Im(2008)는 한국 노인

의 행복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교사의 행복감 척도 연구(Cho, 2011), 사회복지사에 대한 행

복감 척도 연구(Mun, 2012), 연극 종사자의 행복결정요인(Shon, 2013) 등과 같이 직업에 대한 

행복감 척도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국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행복감에 대한 

측정도구들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대상에 초점이 맞춰 있다. 행복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포함한 환경과 삶의 영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Han 

& Han, 2008). 행복의 측정은 특정 시기의 행복과 불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발달 단계에 따라 발생되는 특성을 측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yff, 1989). 따라서 부모로

서 자녀의 성장 발달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느끼는 정서를 포함한 부모 행복감을 측

정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가족의 안정적인 관계는 부모로서 자신의 삶에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부모 행복감 문제는 행복한 가정을 넘어 사회의 정서

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부모 행복감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 양육태도를 가지게 되고,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Jung, 

2008). 그리고 자녀는 사회적 및 정서적인 안정감을 통해 행복감을 더 느끼게 된다(Park, 

2008). 결국, 부모의 행복감은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며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

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Kim(2008)은 부모의 행복감 인식 수준에 관한 연구는 

부모뿐만이 아닌 유아기 자녀의 행복감과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자녀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부모의 행복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와 발달적으로 상호작용을 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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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로서의 부모의 행복감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삶의 영역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

(Han & Han, 2009).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인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행복은 일반 성인이 느끼는 행복과 분명 차이가 있으며, 특히 부모 행복은 가정이라

는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관계적 의존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Chung et al., 2013). 

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 행복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부

모 행복감을 측정하는 구성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관계의 중요 

요소인 부모 행복감,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행복 그 자체 특성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성장

하면서 느끼는 정서를 포함한 부모 행복감 등을 모두 포함한 부모 행복감에 대해 새로운 관

점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이에 근거하여 부모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한 구성요인을 탐

색하고 변인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라는 존재로서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면서 자신도 발달한다는 관

점에서 부모 행복감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 하고 부모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행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욕구이론과 행복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있다(Maslow, 1954; Shin & Johnson, 1978). 이들 연구에 따르면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행

복해지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인간은 불행함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행복감의 정도가 

욕구 만족에 따라 달라진다면 각각의 욕구들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Son, 2013). 다수의 연구자가 Alderfer(1969)의 존재·관계·성장 이론(ERG theory)을 

기반으로 하여 행복감을 연구하였으며(Kim & Han, 2006; Oh, 2016; Son, 2013), 욕구와 행복

에 관한 선행이론을 토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감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

았다. 따라서 부모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의 요인에 대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영역

을 제시한 Alderfer(1969)의 존재·관계·성장 이론(ERG theory)을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첫째, 부모 행복감의 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부모 행복감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 행복감 개념

행복은 인간이면 누구나 추구하려는 삶의 목표이며 가치이다. Aristotle는 행복을 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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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이며 목적으로 보았으며, 그 이후 많은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인간 행위의 궁극

적인 동기가 행복이라고 주장하였다(Kim et al., 2001).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

하더라도 문화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다르므로 사람들은 각자 행복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

할 수 있다(Kim et al., 2003). 학자들은 철학, 경제학, 심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에서 행복을 

정의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해왔다. 이에 학문적 관점에 따라 행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Veenhoven, 2008).

Diener(1984)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이란 용어

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행복을 건강, 부, 명예 등 외적 조건보다는 개인의 경험을 바

탕으로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의 삶의 만족도, 정서적 요인 등 주관적인 판단에 의

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PWB)으로 행

복을 표현하였는데, 심리적 안녕감이란 한 개인으로 경험한 긍정적인 정서, 만족감보다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이것은 삶의 질적 측면을 행복에 

포함시킨 것으로(Ryff & Keyes, 1995), 심리적 안녕감을 위해서는 삶의 의미도 포함해야 한

다는 것이다(Bauer et al., 2005). 따라서 행복의 구성요소를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

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환경의 통제력 요소로 보았다(Kim et al., 2003). Seligman & 

Csikszentmihalyi(2001) 행복의 구성요소를 긍정적 정서, 몰입, 긍정적 관계, 성취로 보았고 

행복을 위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1). 진정한 행복이란 정의가 다양하고 요소가 다르더라도 

즐거운 기분을 느끼면서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고 몰입하는 삶을 발견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Seligman, 2009).

국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가족과의 관계, 가정화목을 보았

으며(Kim et al., 2012), 가족은 집단주의적 문화이며 그중에서 부모 자녀 관계를 개인의 삶

에서 큰 비중으로 보았다(Park, 2005). 부모로서의 진정한 행복이란 자녀 양육의 보람을 느

끼고 가족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Kwon Sunmi, 2008). 부모는 부모됨의 경

험과 자녀의 발달적 변화와 함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지며(Kim et al., 

2017)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Kim(2008)은 부모가 인지한 행복감의 정도에 따라 

자녀가 인지한 행복감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자녀들은 건강하고 행복감이 높은 부모

와 함께할 때 행복한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자녀는 가족이라는 1차적 사

회집단에서 부모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받고, 부모로부터 배운 사회적 역할을 인지하기에 

부모 행복감과 자녀 행복감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Park, 2014).

부모 행복감은 부모로서의 삶을 살면서 전반적 과정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마

음이며(Kim, 2013), 부모 행복감은 특히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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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면서 나타나는 부모의 특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Ko, 2011; Park, 2007). Jo(2016)는 부

모 됨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개인의 성장과 가족과의 질적 관계가 중요한 원천이

라고 정의하였다. Lee(2019)는 부모 행복감의 요인을 ‘가족과의 행복’, ‘개인의 행복’, 

‘자녀와의 행복’, ‘건강과 행복’, ‘환경과 행복’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행복감이란 부모라는 존재로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조건을 갖

추었고, 자녀, 배우자 등의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와 함께 자신이 성장해가면

서 느끼는 정서라 정의하였다. 

2. 존재·관계·성장 이론(욕구이론)

욕구에 대한 만족감은 행복감과 연결되어 있고, 욕구의 결핍이 나타나면 인간은 불행함을 

느낀다고 주장하였다(Maslow, 1954).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으며 욕구를 통해 동기

부여 된다. 인간의 욕구나 요구에 관해서 다양한 학자들이 욕구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욕구

이론가 Murray(1938), Maslow(1968), Alderfer(1972)에 따르면 욕구의 충족 여부에 따라 행복

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Kim & Han, 2006). Murray(1938)는 배고픔, 갈증, 성욕 등과 

같은 12가지의 생리적 욕구와 성취, 지배, 과시 등 28가지 심리적 욕구에 관해 제안하였다. 

Maslow(1968)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 유형의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안전의 욕구

(safety needs), 애정과 소속의 욕구(love and belonging needs), 존중 욕구(esteem needs), 자

기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로 나누었다. 인간의 욕구는 단계별로 구조를 이루고 있어 하

위 욕구가 만족 되어야 상위 욕구가 생긴다고 주장하였으며(Maslow, 1970), Maslow의 욕구

이론은 인간 욕구에 대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으로 볼 수 있다. 

한편, Alderfer(1972)는 Maslow(1968)의 단계별 욕구이론을 비판하고 욕구위계 단계를 수

정하여 인간의 욕구를 크게 존재욕구(existence needs),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성장욕

구(growth needs) 등 3단계로 구분하였고, 두 가지 욕구도 동시에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Schneider & Alderfer, 1973). Maslow의 욕구계층 이론의 한계를 보완한 Alderfer(1972)의 존

재, 관계, 성장욕구 ERG 이론은 욕구계층을 현실적으로 설명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Kim 

et al., 2005). Maslow(1968)의 이론과 비교해 보면, Alderfer(1972)의 ERG 이론은 욕구가 3단

계로 위계적이지 않으며 특정 순서로 움직이지 않고 동시에 여러 가지 욕구가 가능하기 때

문에 상당히 현실 가능성이 높으며 탄력적이다(Kim et.al., 2014b). Alderfer(1972)의 ERG 이

론은 Maslow 욕구계층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증연구에 적절하고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이 이론을 토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한 만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Oh & Lee, 2017). Oh(2016)는 욕구 충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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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복감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세 가지 욕구영역인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에서 

행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lderfer(1972)의 ERG 이론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Kim & Han(2006)은 한국인

을 대상으로 행복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Alderfer(1972)의 존재·관계·성장 이론

(ERG)으로 재분류하여 결과를 제시하였고, Son(2013)은 연극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행복 수

준을 측정하고 행복결정요인을 추출함에 있어 Alderfer(1972)의 ERG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

하였다. 또한, Shin & Kim(2019)은 중년여성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행복에 대한 요인 측정 

개발에 있어 Alderfer(1972)의 ERG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Oh(2016)는 행복의 결정요

인을 Alderfer(1972)의 ERG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행복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연결

함으로써 행복연구와 욕구이론에 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Alderfer(1972)의 ERG 이론은 단계별 욕구이론이 아니라 Maslow의 욕구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한 이론이며,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행복 구성요인을 ERG이론에 근거해 분석하였다는 

점, 최근 욕구와 삶의 만족 혹은 행복에 관한 연구가 나타나는 추세(Lee et al., 2014; Park 

& Kim, 2011)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을 수용하여 부모 행복감

의 구성요인을 도출함에 있어서 Alderfer(1972)의 행복감의 정의에 따라 개인이 추구하는 존

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3. 부모 행복감 구성요인

행복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부모의 행복감에 대한 구성요인을 파악하기 위

해 Alderfer(1972)의 ERG 이론의 존재, 관계, 성장 등과 같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

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요인 및 내용을 제시하였다(Butler, Glenn & Kern, 2019; Choi, 2009; 

Chung, 2014; Diener, Emmons, 1984; Diener & Lucas, 2000; Hills & Argyle, 2002; Han, 2014; 

Jeon, 2010; Kim, 2003; Kim, 2008; Kim, 2009; Kim, 2016; Kim et.al., 2014a; Kim & Han, 2006;  

Ko, 2011; Kwon Sukman, 2008; Yi, 2015; Min, 2018; Moon, Lee, Park, 2009; Noh, 2013; Ryan 

& Deci, 2001; Ryff, 1989; Ryff & Singer, 2000; Shin, 2015; Shin, 2007; Song, 2013; Woo, 

2007; Yoon, 2017).

첫째, 부모 행복감에 대한 존재(existence needs) 범주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요인은 건

강, 경제력, 사회 문화적 환경, 외모 관리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요인

은 질병이 없고 건강에 자신 있는 정도로 표현하였다. 경제력은 자녀 양육 및 학업성취를 위

해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며, 사회 문화적 환경은 자녀 양육에 적절한 교육, 문화 및 사회적 

환경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외모 관리는 부모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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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인식하고 조절하며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부모 행복감에 대한 관계(relatedness needs) 범주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요인으로

는 자녀 관계, 배우자 관계, 부모 관계, 타인 관계, 사회적 인정과 지지, 환경적 통제로 나타

났다. 자녀 관계는 자녀와 원활한 상호작용과 대화를 바탕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

도이며, 배우자 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 신뢰가 두텁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공동 책

임감을 느끼며 함께 양육하는 정도로 제시하였다. 부모 관계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

으로부터 물리적, 심리적으로 적극적인 양육지원을 받는 정도이며, 타인 관계는 애정과 신

뢰를 가지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양육지원자의 존재 여부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정과 지지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는 정도

이며, 환경적 통제는 주변 환경에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처리하는 능력

으로 표현되었다. 

셋째, 부모 행복감에 대한 성장(growth needs) 범주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요인으로는 성

취감, 효능감, 긍정적 정서, 자기 성장, 자립성, 여가 및 쉼, 자아존중감, 종교, 몰입의 요인으

로 나타났다. 성취감은 부모로서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정

도이며, 효능감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와의 문제를 효과

적으로 다룰 수 있는 태도로 제시하였다. 긍정적 정서는 부모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벌어지

는 일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어려움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이

며, 자기 성장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와 뚜렷한 목표

와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정도로 표현하였다. 자립성은 양육과 관련된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도로 나타나며, 여가 및 쉼은 일상을 

벗어나 나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만끽하며 문화생활 및 레저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로 표현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부모로서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도로 표현되며, 

종교는 현재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종교적 가르침에 살아가려는 정도로 제시하였다. 

몰입은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표현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통해 부모 행복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부모 행복감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부모 행복감의 개념 정의와 구성요인 도출의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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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교육학 관련 교수 9명, 부모교육 전문가 3명으로 총 12명을 

전문가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전문가를 통한 내용타당도의 확인을 위해서는 전문가 패널의 

선정(panel selection)이 중요하다.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는 표준 준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

나, Murray & Hammons(1995)는 10∼20명의 전문가 집단만으로도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전문가 집단의 구성은 패널의 크기보다는 패널의 전문성을 더 중요

하게 고려해야 한다(Tak, 2007). 

구분 전문분야 직위 경력 학력 성별 연령 자녀양육경험

1 교육심리학 전공 교수 30 박사 여 60대 이상 없음

2 상담교육학 전공 교수 25 박사 남 60대 이상 있음

3 교육사회학 전공 교수 35 박사 남 60대 이상 있음

4 교육심리학 전공 교수 30 박사 여 50대 있음

5 평생교육학 전공 교수 11 박사 여 40대 있음

6 교육심리학 전공 교수 10 박사 여 50대 있음

7 평생교육학 전공 교수 7 박사 여 40대 있음

8 유아교육 전공 교수 20 박사 여 40대 있음

9 교육심리학 전공 교수 15 박사 여 40대 없음

10 부모교육 전문가 강사 20 박사 여 50대 있음

11 부모교육 전문가 컨설턴트 15 박사 남 50대 있음

12 부모교육 전문가 강사 5 박사 여 50대 있음

<표 1> 내용타당도를 위한 전문가 구성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행복감 측정 자료의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탐색연구로 행복감에 대

한 선행연구 및 전문가 내용타당도 조사를 통해 부모 행복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부모의 

행복감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부모 행복감 개념은 부모관련 연구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는

데 특히 Alderfer(1972)의 ERG 이론을 기반으로 부모들의 행복을 위한 존재욕구와, 관계욕

구, 성장욕구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요인을 찾아보았다. 

부모 행복감 구성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조사는 부모 

행복감의 개념 정의와 부모 행복감과 관련된 구성요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12명의 전

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전문가 패널로부터 참여 의사 승인을 받은 후,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이메일(e-mail)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문가조사는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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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전문가 조사지를 구성하여 2021년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Likert 5

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개념 정의에 대한 타당성 정도를 평가하고, 기타 수정, 추가, 삭제, 

통합의 차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부모 행복감에 대한 개념 정의와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와 

수정 및 기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방적 설문 방식을 병행하여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였

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평균(M), 표준편차(SD), CVR 값 등을 산출하는 기술통계를 진행하였

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전문가 내용타당도는 Lawshe(1975)가 개발한 CVR(content validity ratio)을 산출하여 패널 

수에 따른 최소값을 상회하는지 검토하여 타당도를 확보하였는데, 전문가 수에 따른 CVR 

최소값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패널로 12명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CVR 최소값이 .56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CVR값이 .56(p<.05) 이상인 구성

요인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선정하였고, CVR값이 .56(p<.05) 이하인 구성요인은 전문가 

의견의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성요인을 수정․보완하였다.

패널수(명)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

CVR 최소값 .99 .99 .99 .78 .75 .62 .59 .56 .54 .51 .49 .42

출처: Lawshe(1975), p. 568. 

<표 2> 내용타당도 비율(CVR)의 최소값

Ⅳ. 연구결과

1. 부모 행복감 개념과 구성요인

가. 부모 행복감 개념

부모 행복감에 대한 구성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모 행복감 개념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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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모 행복감의 개념이 어떠한지를 먼저 확립해야만 그에 대한 구성요인을 도출할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부모 행복감 개념을 도출하

고 이를 통해 전문가 내용타당도 설문을 진행하여 부모 행복감에 대한 개념의 재정의를 확

립하였다. 12명의 전문가 집단에서 도출한 부모 행복감의 개념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평가 

및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이에 전문가 평가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내용타당도를 분석하

고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부모 행복감 개념을 수정․보완하였다. 부모 행복감에 대

한 내용타당도는 아래 <표 3>에 지시한 것과 같이 CVR은 .50으로 나타났다. 부모 행복감 내

용타당도를 위해 필요한 최소값 .56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의견

을 살펴보면, 부모 행복감의 개념 정의에 대한 문제보다는 ‘부모의 역할 모호성’에 대한 

수정요구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구분 항목 M SD CVR CVI

부모 행복감 개념 4.167 .835 .50 .75

<표 3> 부모 행복감 전문가 내용타당도

이에 부모 역할의 시기를 영유아의 부모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부모까지로 확대 구분하는 

것이 본 연구에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부모 행복감 개념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였다. 전문가 내용타당도 분석 후 수정된 부모 행복감 개념은 다음 <표 4>와 같이 나

타났다.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부모 행복감 
개념

부모라는 존재로서 자녀의 양육 조건을 
갖추었고, 자녀, 배우자 등 가족과 원만
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도 
자녀와 발달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성장
해간다고 느끼는 것이다.

부모라는 존재로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고, 자녀, 배우자 등 가족
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도 자녀와 발달적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해간다고 느끼는 것이다.

<표 4> 부모 행복감 개념의 수정

나. 부모 행복감 구성요인 설정

본 연구는 부모 행복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 행복감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구성요인을 추출하였다. 부모 행복감 구성요인은 Alderfer(197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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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M SD CVR CVI

구성
요인

존재
(E)

Existence 

건강 4.500 .798 .67 .83

경제력 4.417 .996 .67 .83

사회·문화적 환경 4.167 1.030 .50 .75

외모 관리 3.083 1.165 -.33 .33

관계
(R)

Relatedness 

자녀 관계 4.583 .793 .67 .83

배우자 관계 4.000 1.348 .33 .67

부모 관계 4.250 .965 .33 .67

타인 관계 3.833 1.193 .33 .67

사회적 인정과 지지 4.167 1.267 .50 .75

환경적 통제 3.833 1.193 .33 .67

성장
(G)

Growth 

성취감 4.250 .866 .50 .75

효능감 4.583 .793 .67 .83

긍정적 정서 4.500 .798 .67 .83

자기성장 4.417 .793 .67 .83

자립성 4.167 .835 .50 .75

여가, 쉼 4.000 1.044 .33 .67

자아존중감 4.667 .651 .83 .92

종교 2.750 1.228 -.50 .25

몰입 3.417 1.240 -.17 .42

ERG 이론을 바탕으로 존재, 관계, 성장의 3가지 구성영역별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부모 행복감의 구성요인은 부모 행복감 개념 정의에 부합하는 요인들로 선별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Alderfer(1972)의 욕구이론을 적용하여 존재, 관계, 성장으로 분류하였다. 각 영역

별 구성요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내용타당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설문조사지는 부모 행복감에 대한 구성영역 및 영역별 구성요인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와 

구성요인으로써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요인별 평균(M), 표준편차(SD), CVR값을 산출하여 검토하였으며, 부

모 행복감 구성영역별 구성요인에 대한 전문가 내용타당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

다. 

<표 5> 전문가 내용타당도

Alderfer(1972)의 ERG 이론의 3가지 구성영역 중 첫 번째 존재영역의 구성요인에서는 

‘건강’, ‘경제력’ 등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CVR=.67). 건강과 경제력은 행복감을 

주는 기본요소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으로서 본 연구에서 밝힌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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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im & Kim(2008)은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만족감이 높고 행복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

타낸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Kwon Sukman(2008)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제외하

고 행복을 논할 수 없다고 제시하면서 행복감의 중요한 요인으로 건강을 제시하였다. ‘사

회·문화적 환경’은 CVR값이 .50으로 내용타당도 최소값인 .5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구성요인의 문구 수정에 대한 지적이어서 이를 수정 반영하였다. House et 

al.(1988)의 연구에서 정서적, 정보적 지원이 높을수록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고 제시

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구성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구를 <표 

5>와 같이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외모 관리’의 CVR 값은 -.33으로 내용타당도 최소값인 

.56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모든 전문가 의견은 ‘외모 관리’의 이론적 근거 여부

가 타당한지와 구성요인의 명칭에 대한 내용이었다. ‘외모 관리’에 대한 내용은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구성요인을 찾아 제시한 내용이었으며,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 제시

된 부모 행복감 개념 정의에서 행복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임을 제

시(lee, 2009)하였기 때문에 ‘외모 관리’를 ‘외모 정체성’으로 구성요인의 명칭을 수정

하였다. 

두 번째 관계영역의 구성요인인 ‘배우자 관계’와 ‘부모 관계’와 ‘타인 관계’에 대

한 CVR 값은 .33으로 내용타당도 최소값인 .56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12명의 전문가들의 평

가 의견은 양육지원자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으므로 구성요인인 ‘타인 관계’의 내용

을 ‘부모역할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타인과의 관계’로 추가하여 수정하였다. Cobb(1976)은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 개인이 타인

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포괄적인 긍정적인 자원으로 관계욕구를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관계영역에서 부모로서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배우자 관계’, ‘부모 관

계’, ‘타인 관계’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는 친밀한 부부관

계는 가족 환경에서 가족기능을 편안하게 제공하고 유능한 부모역할을 제공하고 밝힌 연구

(Kim & Chong, 2011)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부부관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와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Kim & Go(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사회적 인정과 지지’에 대한 CVR값은 .50으로 .56보다 낮으나 

구성요인의 명칭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지지’로 명칭을 수정하였다. 

Lee, Y. H. (2013)는 관계욕구로써 사회적 지지는 개인과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며, 

개인이 대인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임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

침해주고 있다. 관계영역의 ‘환경과 통제’ 구성요인은 CVR값이 .33으로 내용타당도 최소

값인 .56보다 낮게 나타나 관계의 영역의 하위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

영하여 구성요인에서 삭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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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영역 구성요인 조작적 정의

존재(E)

건강
부모로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체력이 있으며, 

현재 특별한 질병이 없고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낌

경제력 자녀 양육과 학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

사회 문화적 환경 자녀 양육에 적절한 교육, 문화 및 사회적 환경을 지원함

외모 정체감
부모로서 자신의 신체적 외모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조절하며 스스로 평가함 

관계(R)

자녀 관계
자녀를 이해하고 있으며,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

배우자 관계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 
공동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양육하는 정도

부모 관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리적, 

세 번째 성장영역 구성요인에서 ‘성취감’의 CVR값은 .50으로 내용타당도 최소값인 .56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효능감’은 .67로 내용타당도 최소값인 .56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

성요인의 개념이 비슷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취감과 효능감의 구성요인 내

용을 수정하였으며 ‘효능감’을 하나의 구성요인으로 보았다. ‘자기성장’(CVR=.67)과 

‘자아존중감’(CVR=.83) 등의 구성요인은 내용타당도 최소값인 .5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

지만 전문가들이 제시한 구성요인의 개념이 비슷하다는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표 6>과 같

이 ‘자기성장’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구성요인 개념을 구분하고 수정하였다. ‘종

교’(CVR=-.50)와 ‘몰입’(CVR=-.17)의 내용타당도는 내용타당도 최소값인 .56보다 낮게 

나타났다. Lee & Lee(2002)는 종교가 있는 경우 심리적 안녕수준이 높아짐을 나타냈고, 

Moon et al.(2009)은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 특성 중 성별, 연령, 직업, 종교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으며, 부모의 행복감 요인은 사회 인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 특

성인 심리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행복감의 성장 요인으로써 몰입은 

어떤 행위에 깊게 몰두하는 심리적인 상태로 즐거움이나 행복과 동일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Lee(2010)는 몰입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사실을 행복해하며 지속되기를 원한다

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종교’와 ‘몰입’에 대한 연구내용은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부모라는 대상에 대한 행복감 요인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전문가 의

견을 수용하여 성장영역의 구성요인에서 삭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Alderfer(1972)의 ERG 이론을 적용하여 존재, 관계, 성장의 영역으로 구성요

인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 내용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부모 행복감

의 구성요인의 조작적 정의는 <표 6>과 같다.

<표 6> 부모 행복감 구성요인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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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으로 적극적인 양육지원을 받는 정도

타인 관계
부모역할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받으면서 자녀를 양육과 

교육함에 있어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는 정도

성장(G)
 

효능감
자녀의 발달수준에 맞추어 부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효과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다는 지각

긍정적 정서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정도

자기성장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와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정도

자립성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도

여유· 여가
부모로서의 일상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만끽하며 

취미생활 및 문화생활에 참여하는 정도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를 자녀를 둔 성인기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원하

는 존재이며, 동시에 자신도 생애 발달과정에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자녀와 발달적 상호작용

을 하는 주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부모가 지니는 부모로서의 

행복감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부모 행복감과 관련된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에 관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 행복감의 개념을‘부모라는 존재로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조건

을 갖추었고, 자녀, 배우자 등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도 자녀와 발달

적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해간다고 느끼는 것이다.’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이는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발달해나가는 존재라는 점을 

수용하고, 인간은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닌 존재라는 인본주의적 관점도 반영

한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는 상보적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자녀의 발달적 상호작용과정

에서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존재로서 부모를 부모 행복감의 개념 정의에 포함하였다. 

Galinsky(1981)는 부모 됨을 이해하기 위해 자녀의 발달적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하였으며, Lee(2009)는 행복감이란 개인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표

현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부모 역할뿐만 아니라 개별주체로서 느끼는 부모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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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감을 표현한 개념 정의와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Alderfer(1972)의 ERG 이론을 바탕으로 부모 행복감의 구성영역을 

존재영역, 관계영역, 성장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존재영역에

서는 ‘건강’, ‘경제력’, ‘사회·문화적 환경’, ‘외모 정체감’을 4가지 구성요인으

로 도출하였다. 이는 Rothewell & Copen(2003), Kim & Han(2006)의 연구에서도 존재의 영역

에 ‘건강’, ‘경제력’, ‘외모’, ‘사회·정치·문화 환경’ 등이 제시되었으므로 본 연

구에서도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hung(2014)은 신체적 건강과 외적 

아름다움의 유지에 대한 ‘외모’ 요인을 행복에 필요한 요소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외모 

정체감’도 부모 행복감에 필요한 요인임을 판단할 수 있다.

관계영역에서는 ‘자녀 관계’, ‘배우자 관계’, ‘부모 관계’, ‘타인 관계’, ‘사회

적 지지’를 5가지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기질과 특성이 강조되는 

서구 문화권의 행복 결정요인인 외향성, 낙관적 성격, 통제감, 자긍심 등(Myers & Diner, 

1995)과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상호의

존을 강조하는 한국 문화의 특성을(Hyun, 2004) 잘 반영하였다.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인의 

행복 결정 중요 요인을 ‘가족관계’로 보았으며(Koo & Kim  2000), 가족과의 화목, 부모와

의 관계, 배우자와의 신뢰와 사랑을 행복 요인으로 제시된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Chung et al., 2013; Kim et al., 2003). 부모의 행복감은 긍정적

인 배우자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Jeong, 2013), 부모의 행복요인

으로 자녀의 학력이나 능력 계발에 필요한 질 좋은 환경과 지역사회의 편의시설 등을 중요

하게 생각하는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인과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Park et al., 

2018). 

성장영역에서는 ‘효능감’, ‘긍정적 정서’, ‘자기 성장’, ‘자립성’, ‘여유·여

가’ 등의 5개 구성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부모 효능감이 높으면 자녀를 대할 때 긍정적인 

태도로 자녀를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한다

(Mondell & Tyler, 1981). 행복감의 구성요인 중에서 여가만족도가 높고 여가에 참여하는 시

간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크며(Ryu et al., 2011),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유로움은 행복감과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Shin, 2018). 이와 같은 선행연구

의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모가 지니는 부모 행복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부모 행복

감의 구성요인을 존재, 관계, 성장이라는 세 가지 구성영역에서 총 14개의 구성요인으로 도

출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진행되지 않은 부모 행복감에 관해 선행연구 분석과 문헌고찰, 

그리고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등의 절차를 통해 부모 행복감에 대한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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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구성요인을 타당하게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부모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개발된 검사를 번역해서 사용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는 우리나라 상황과 문화를 고려하여 부모 행복감을 정의하고 구성요

인을 도출한 연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 행복감 측정도구들은 일반 성인들 대상

으로 타당화한 척도이거나 부모와 다소 거리가 먼 요소들로 측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선행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부

모 행복감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후속연구로 우

리나라 부모의 행복감 측정도구를 우리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하게 된다면, 부모들의 

전반적인 행복감 수준과 어떤 요인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 지를 명확

하게 확인하여, 부모들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 행복감을 정의함에 있어서 부모-자녀 간의 발달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부모 행복감이 미치는 자녀의 심리적 발달과 가족관

계에 대한 영향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연구까지 진행된다면 향후 행복

한 가족 문화와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부모교육과 자녀교육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근

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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